
가짜석유 탈루세액 1조910억원…
휘발유 3308억원에 경유 7602억원 달해 … 등유 거래 추적 어려워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이 한해 1조91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석유관리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동국대와 공동으로 가짜석유 탈루세액을 조사한

결과, 2011년 10월-2012년 9월 기준 가짜휘발유 3308억원, 가짜경유 7602억원 등 총 1조910억원으로 추정됐다.

2012년 12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탈루 추정액 1조728억원과 비슷했다.

해당기간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36만1022㎘로 총소비량의 3.3%, 가짜경유는 176만3798㎘로 총소비량의 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짜휘발유는 산업용 도료·시너 등의 용제와 정상 휘발유를 섞는 용제혼합형으로, 가짜경유는 가격이 저렴

한 등유와 정상 경유를 섞는 등유혼합형으로 제조된다.

용제와 등유는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거나 일반 휘발유·경유에 비해 크게 낮아서 거액의 탈루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만리터급 탱크로리 1대 분량을 판매하면 정상 휘발유는 27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반면 가짜휘발유는 7배

인 2000만원의 부당이득이 생긴다.

석유관리원은 2012년 초부터 용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짜휘발유는 90% 이상 근절했으나 가짜

경유는 여전히 활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원료인 등유의 소비경로를 추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탈루 차단율도 가짜휘발유는 80.4%에 달했으나 가짜경유는 14.6%에 불과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유소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가짜경유 유통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0>


